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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자리가 많이 집중될 분야             16-09-17


2011년에 보건 및 사회 보조원 직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분야 30종 중에서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었었습니다. 사회보조 직종을 말하자면 연로자들과 장애인을 돌보고 재활시키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연로자들의 인구 증가와  새로운 치료방법이 등장했음을 고려해서 미국의 통계청이 위에 말씀드린 통계 숫자에 교정을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롱ㅜㄴ 예견에 의하면 보건과 사회 보조원의 직종은 향후 5-6년 동안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통계청의 예견에 의하면  보건 직종을 이어 일자리 성장 제 2위를 차지할 직종은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분야는 연간 2.6%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제 3위는  교육분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목격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구는  이민 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인구 감소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분야, 즉 교사직은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할 일자리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네 번째는 전문직종이고 다섯 번째가 사업 서비스 와 광업 분야입니다

한편 일자리가 감소할 분야도 통계청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공무원  수는2022년까지 현재 공무원 수의 1.6%인 407,000개의 일바리가 감소할 것이며  수도, 전력, 천연가스 분야는 현재의 일자리의 1.1%인  56,000 개의 일자리, 그리고 제조업 분야는 0.5%의 감소 즉 549,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통계청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권위기관은 통계청의 예견을 믿지 않습니다. USA Today지는  통계청의 예견 숫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보스턴 자문 그룹은  2020년 까지는 제조업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  증가를 보일 이유는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업체들이 활기를 띄워  총체적으로 에너지값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요하는 일자리의 중간치 급료는 2015년에 $57.770 이었습니다. 이 계층의 임금은 2012년으로 부터 2022까지 14%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근로자를 요하는 직종은  같은 기간에  중간치 임금이 $27,670일 것이며 이런 직장의 일자리는 9.1%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계청은  베이비 부머들이 대량 은퇴하게 되는 향후 5-6년 동안  미국의 인구대비 근로자의 비율이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61.6%가 될 것이라고 에견했습니다.  이 비율은 2015년 11월의 63%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2022년 의 근로시장을 대비하려면, 간호사, 문리치료사, 연로자 간병인 등의 교육과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건축분야의 기술과 경륜을 닦아 놓는 것도 현명한 준비로 보입니다. 끝
